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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 경우도 드믈고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도 드믈다.” 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말려드는 유명인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꼽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십니다. 그런 희생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화재에 휩싸인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낯 모르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영웅들은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영웅이라는 칭호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끔 스스로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도 인명의 구출에 성공을 하면 무명의 인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 뛰어 들어 인명을 구하려다가 희생을 당하는 훌륭한 사람들에 관한 보도를 가끔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 희생정신과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은 진정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유명세를 기피합니다.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연예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연으로나 성형으로나  잘생긴 모습을 지니고 노래나 연기의 기술을 연마하여 수만 관중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은 환희할 만한 경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여 자기보다 불우한 이웃을 끌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불우 동포나  외국의 난민들을 돕는 갸륵한 사업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알몸의 90%정도를 노출시켜 관중이나 독자들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기에 급급한다면 그들은 유명인들이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이 낳은 훌륭한 여인을 꼽으라면 신사임당을 꼽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녀는 명종 때 출생한 천재의 여성이었습니다. 글과 그림에 달인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교육자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낳아 길러낸 아들이 다름 아닌 율곡 이이 선생이었습니다. 인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위인이었습니다. 어느날 잔칫집에 초대를 받아  여러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에 하녀가 국을 날라 오다가 한 여인의 치마자락에 걸려 국을 그 여인의 치마에 업질렀습니다. 그 여인은 집이 가난하여 치마를 빌려 입고 나온 처지이라서 몹씨 당황해 하였습니다. 신사임당은 그여인에게 차마를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룩진 곳에 아름다운 포도 송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를 돌려주면서 그 치마를 시장에 나가서 팔라고 했습니다. 그말대로 그여인은 그 치마를 시장에서 팔아 좋은 치마를 여러벌 만들 수 있는 비단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지와 이타심이 강한 신사임당은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으매도 그림이나 글로 돈을 한푼도 벌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별로 없다고요? 좀더 자세히 보십시오.  끝
